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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공원 내 CCTV, 효율적 설치·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

- 공원 이용자의 76.8%는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 - 

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

확대되는 가운데,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

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(20개)의 CCTV 설치·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

조사했다.

* 공공 CCTV : (’17년) 954,261대→ (’18년) 1,032,879대 → (’19년) 1,148,770대 → (’20년) 1,336,653대

도심공원 이용자(500명)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92.6%(463명)는 

‘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‘고 인식하고 있었고,

76.8%(384명)는 ‘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‘고 응답했다. 추가로 설치가

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(36.5%)가 가장 많았고, 화장실 인근(31.3%),

휴식공간(13.0%), 주차장(8.6%) 순이었다.

☐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에 불과 

현행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’공원녹지법‘)」에는 범죄 또는 

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조사대상 공원(20개)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0,000m2 당 설치

대수는 최소 0.3대에서 최대 6.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, 공원 규모 등을 

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 지침*에는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

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,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

설치한 곳은 조사대상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했다.

*「공원녹지법」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한 ‘도시공원·녹지의유형별세부기준등에관한지침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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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원 출입구 CCTV 설치 현황]
(단위 : 개, %)

구분 모든 출입구 설치 일부 설치 미설치 계
 공원 수 3 13 4 20
(비율) (15.0) (65.0) (20.0) (100.0)

  공원의 CCTV 세부 위치별*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

잔디밭 등 휴식공간(15.0%)이었고,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(21.4%), 화장실 인근(27.8%), 

다리 부근(40.0%) 등이었다.

*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‘설치’로 간주함.

☐ 공원 내 설치된 CCTV의 70.7%가 고정형 

  공원 내 설치된 CCTV(651대)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, 대다수인 70.7%가 고정형

이었고, 회전형은 29.3%에 불과했다. 또한 CCTV가 설치된 구역(285개소)의 57.5%는 

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, 여러 방향

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*를 설치한 곳은 42.5%였다.

* 복합형 CCTV :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수의 고정형 CCTV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운영하거나
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

[공원 내 설치된 CCTV 이미지]

복합형 CCTV 시계가 가려진 CCTV 설치·운영 사례
다수의 고정형 고정형-회전형

☐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확충 및 CCTV 정상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

현재 「공원녹지법」에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

설치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조사 결과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

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 비상벨이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

비상벨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는 등 위급상황에 

대비한 비상벨 점검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  또한,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 등에 가려져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한 것

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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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(공원관리청)에 ▲ 공원 

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 확보 및 촬영범위가 넓은 형태의 CCTV 확대, ▲ 

비상벨 확충 및 점검, ▲ CCTV 촬영 시야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.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www.kc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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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 조사 결과

1  CCTV 일반 현황  

□ (개념)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

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

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

의미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조).

□ (유형) CCTV는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회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.

 ㅇ 고정형은 관측 위치ㆍ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, 회전형은 일정 시간 간격마다 

방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임.

□ (현황) 공공 CCTV 운영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대다수(95.7%)의 

CCTV가 범죄ㆍ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용도로 설치되고 있음.

[공공 CCTV 설치 현황1)] 
(단위 : 대, %)

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
 총 CCTV 설치 대수 954,261 1,032,879 1,148,770 1,336,653
 전년 대비 증가 대수 109,125 78,618 115,891 187,883
 전년 대비 증감비 (12.9) (8.2) (11.2) (16.4)
 설치 용도

범죄예방 459,435 510,245 592,286 704,134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43,542 469,742 503,148 575,146
교통단속 29,690 30,345 33,417 41,745
교통정보수집분석 및 제공 21,594 22,547 19,919 15,628

□ (비상벨) 위급상황 발생 시 CCTV 비상벨을 누르면 각 군ㆍ구 CCTV 통합관제

센터로 연결되어 센터 직원 및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
 ㅇ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됨(「도시공원 및 녹지 

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공원녹지법) 제 19조의 2, 2017.10. 개정).

□ (안내판) CCTV를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ㆍ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를 

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

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

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).

1) 공공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CCTV(‘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’, e-나라지표, 2021. 12. 7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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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CCTV 설치 관련 규정  

□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

 ㅇ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

시장 또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“이라 함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

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

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(「공원녹지법」제 19조의 2). 

 ㅇ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

시장 또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“이라 함)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

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

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함(「공원녹지법」시행령   

제 15의 2).

 ㅇ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ㆍ설치ㆍ관리하여야 함. 

    (12)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

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,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

설치하여야 함. 

    (13)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

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함 

    (도시공원‧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-4-2). 

 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

 ㅇ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

운영해서는 안 됨.

   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,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

필요한 경우, 3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4. 교통단속을 

위하여 필요한 경우, 5.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    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 25조 ①).

 ㅇ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·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

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 25조 ③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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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개요
□ 설문조사
 ·(조사대상) 최근 1년 이내 도심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 500명

 ·(조사내용) 도심공원 내 방범용 공공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

 ·(조사기간 및 방식) 2021.10.5. ~ 10.20., 온라인 설문조사 

□ 현장조사
 ·(조사대상)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 20개(서울 10개, 경기ㆍ인천 10개)

 ·(조사내용) 도심공원 내 방범용 공공 CCTV 설치·관리 실태

 ·(조사기간) 2021.10. ~ 12.

1. 설문조사

□ (CCTV 추가 설치) 조사대상자(500명)의 76.8%(384명)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

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함.

 o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(384명)는 ‘CCTV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‘ 

(46.1%)와 ‘CCTV가 설치된 곳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‘(22.9%)이 다수

(69.0%)였음. 

[공원 내 CCTV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]
(단위 : 명, %)

CCTV 
사각지대를 
줄이기 위해 

설치된 곳은 
안전하다고 

느껴지기 때문
범죄 수사에 
도움 되므로

응급상황 시 
신속 대처를 

위해
시설물 관리를 

위해 계
177 88 57 55 7 384

(46.1) (22.9) (14.8) (14.3) (1.8) (100.0)
 o 추가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소(384명)로는 산책로가 36.5%로 

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화장실 인근(31.3%), 휴식장소(13.0%), 주차장(8.6%) 순이었음.

[공원 내 CCTV 추가설치 필요 장소]
(단위 : 명, %)

산책로 화장실 
인근 휴식장소 

(광장·정자 등) 주차장 공원 
출입구 시설물

(운동기구 등) 계
140 120 50 33 32 9 384

(36.5) (31.3) (13.0) (8.6) (8.3) (2.3) (100.0)
□ (범죄 예방효과) 조사대상자(500명)의 92.6%(463명)는 공원에 방범용 공공 CCTV를 

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.

□ (사생활 침해 우려) CCTV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‘걱정된다‘는 

응답이 35.4%로서 ‘걱정되지 않는다‘(30.4%)보다 많았음.

3  안전실태 조사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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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현장조사

□ (CCTV 설치 대수) 조사대상 20개 공원의 CCTV 설치 대수는 총 651대이고,

공원별 면적 10,000m2 당 설치 대수는 최소 0.3대에서 최대 6.6대(평균 0.8대)로 

큰 차이가 있었음.
[공원 내 CCTV 설치 현황(평균)]

공원면적 설치 구역 설치 대수 CCTV 1대당 공원면적 10,000m2 당CCTV 대수
383,021.9m2 14.3개소 32.6대 11,829.5m2 0.8대

□ (CCTV 설치 위치)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

출입구의 경우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공원은 20개 중 3개 공원에 불과

하였고, 4개 공원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.

[공원 출입구 CCTV 설치 현황]
(단위 : 개, %)

구분 모든 출입구 설치 일부 설치 미설치 계
 공원 수 3 13 4 20
(비율) (15.0) (65.0) (20.0) (100.0)

 ㅇ 공원 내부의 세부 위치별 CCTV 설치 비율은 잔디밭 등 휴식공간이 15.0%로 가장 

낮았고, 다음으로 수변 산책로(21.4%), 화장실 인근(27.8%), 다리 부근(40.0%) 

순이었음.

[공원 내 세부 위치별 CCTV 설치 현황]
(단위 : 개, %)  

세부 위치 공원 수
설치 미설치 계

보행로·자전거도로 17 (85.0) 3 (15.0) 20 (100.0)
무대·광장 13 (65.0) 7 (35.0) 20 (100.0)
주차장 10 (55.6) 8 (44.4) 18 (100.0)
놀이시설(그네, 미끄럼틀 등) 7 (50.0) 7 (50.0) 14 (100.0)
운동시설(야외운동기구, 테니스장 등) 9 (45.0) 11 (55.0) 20 (100.0)
다리 부근 6 (40.0) 9 (60.0) 15 (100.0)
화장실 인근 5 (27.8) 13 (72.2) 18 (100.0)
수변 산책로 3 (21.4) 11 (78.6) 14 (100.0)
휴식공간(잔디밭 등) 3 (15.0) 17 (85.0) 20 (100.0)
* 공원 내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일 경우 1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‘설치’로 간주함.

□ (CCTV 형태) 설치된 CCTV(651대)의 형태를 살펴보면 촬영 위치가 고정된   

고정형*이 70.7%(460대)로 다수였고, 일정 시간마다 방향을 바꿔 촬영할 수 있는

회전형은 29.3%(191대)였음.

* 반고정형(103개 포함), 회전형이 방향을바꾸지 않고 고정되어있는경우 ‘반고정형’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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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CCTV가 설치된 구역(285개소) 중 고정형이나 회전형 등 단일 유형이 설치된 

곳은 57.5%(164개소), 다수의 고정형 또는 고정형-회전형 등 촬영범위가 넓은

복합형이 설치된 곳은 42.5%(121개소)였음.

[공원 내 설치된 CCTV 이미지]

복합형 CCTV 시계가 가려진 CCTV 설치·운영 사례
다수의 고정형 고정형-회전형

□ (비상벨) 조사대상 20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

않았고, 설치된 14개 공원 중에서도 4개 공원은 이마저도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

있거나 장애물에 가려져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음.

[공원 내 CCTV 비상벨 설치 현황]
(단위 : 개, %)

구분 설치 미설치 계
공원 수 14 6 20
(비율) (70.0) (30.0) (100.0)

□ (장애물) 조사대상 20개 공원 중 11개 공원은 일부 CCTV가 나무에 가려져 있는 

등 정상적인 촬영이 곤란하였음.

□ (안내판) 조사대상 20개 공원 모두 CCTV 촬영 목적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

고지하는 안내판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으나, 이 중 4개 공원의 안내판은 

글자가 흐릿하여 정보 확인이 어려웠음.


